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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심          판

사       건        2017느단2900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지정

청  구  인        갑

상  대  방         을

사 건 본 인        1. 병

                   2. 정

                  

주       문

1.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.

이       유

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

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.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

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,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

대한 친밀도, 양육환경,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, 사건본인들의 

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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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{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

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, 가정법원은 자녀의 

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

수 있다(민법 제837조, 제912조 참조)}.

 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8. 7. 27.

판사 윤    재    남


